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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ANDA H에서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자 및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에게 보내는 자료입니다. 

 

1. 보고서 작성의 이유 

 

시장의 기본 의견은 ‘트럼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이며 바이든은 무엇을 하든지 불확실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완

벽하게 반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법인세과 소득세를 감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 의견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는 명확하게 깔끔하였습

니다. COVID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미중무역분쟁이 발

생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머징 시장의 주가만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Wall Street Journal의 2016.11.09 뉴스 

 

 

제 개인적인 판단은, 2021년에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의 5개월간의 기록을 보면 매우 불확실하고 경제

적이 아닌 군사적으로도 불확실성을 깊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이슈,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분쟁,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대만해협의 분쟁까지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정세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선택으로 인한 중국 연합의 완성 속도는 빠르며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결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 역시 명확하

기 때문에 정치 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를 전체적으로 해석할 필요

가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투자자, 기업가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제 개인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사용된 변수와 변수의 조합을 설명하여 드림으로써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판단을 돕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글을 2021년 3월에 쓴 글에서 이어지는 글이며 3월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펀드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므로 관심이 없으시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ANDA H 

 

2 

 

2. Market Note – Economy 

 

현재 시장은 경이로운 통화량과 불확실한 정치세계로 요약됩니다. 1981년 미국의 M2가 0.16T였고 10T

을 돌파한 것은 2012.08이었으며 20T가 돌파하게 된 것은 2021.03입니다. 통화차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이 하였으니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많이 보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풀린 통화는 백신의 보급과 함께 소비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백신이 충분하

게 공급이 되는 연말까지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지속되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가 

부동산으로 강하게 흘렀으며 이는 다시 소비력을 보강하는 Wealth Effect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한국 부동산 지수 (2015.1.1 = 100) 

 

 

그리고 요즘에 화재가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 내용을 관찰하여 보면 실질인플레이션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04 US CPI를 분석해보면 에너지의 기저효과와 중고차가격의 상

승으로 인한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완성차의 소비 증가와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정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US CPI 

Section 2021.04 YoY 

Food 2.379 

Energy 25.0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3.0 

- Used Cars and Truck 21.0 

 

하지만 미국의 소비차트는 굉장히 경이로운 지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의 전체 차트는 소비

력을 단순하게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상품 수지가 매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

으며 이는 다시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소비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의 경우에는 아직 백신

이 공급되지 않았으니 Transportation, Recreation Service 등이 각각 YoY로 -15.3%, -21.7%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당연한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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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nsumption ($B) US Consumption – Goods ($B)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비하여 차량 가격이 너무 싸다

는 내용이 있었는데 개인의 소비에서 가장 비싼 것은 부동산, 그 다음은 자동차라고 고려하였을 때 자동

차 상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 보고서를 쓸 이유는 없으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의 

소비력의 근간은 화폐발행을 통한 ‘Seigniorage’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기축통화국가 가지고 있는 특

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흑자인 우리나라보다 20년 넘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력이 더 큰 것이죠. 

 

미국 M2 연간 증가분과 PCE 연간증가분 (절대값, $M) / 2021은 2021.03 기준 (Seasonally Adjusted) 

 

 

소비를 근간으로 한 경제의 회복으로 보았을 때 현재 시장은 어마어마한 상승기에 진입한 것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차트에서 우뚝 솟은 M2가 미래에 소비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2020.12 보고서에서 적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2011-06 2013-06 2015-06 2017-06 2019-06

3,500

4,000

4,500

5,000

5,500

2011-06 2013-06 2015-06 2017-06 2019-06

(1,000)

(500)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M2 Gap PCE Gap



ANDA H 

 

4 

 

3. Market Note – Politic 

 

앞으로 미래가 아름답다는 내용을 적으려고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

을 경제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고 본론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2021.03 글에서 연결되는 글입니다.  

 

Trump-Era에서 잡혀진 국제질서의 근간은 에너지입니다. 2016년 말에 당선이 되고 2017년에 에너지 

연맹을 위한 작업을 한 이후에 중국을 2018년에 공격을 한 것은 손자병법에 맞는 내용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질서는 New OPEC 혹은 OPEC+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크게는 에너지 생산국가와 에너지 소

비국가를 양분하여 정치적으로 구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국가들인 유럽을 에너

지 생산국가인 러시아의 공세에서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NATO연맹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시절이기

도 합니다. 독일의 미군 철수는 이러한 흐름에 기인합니다. 실제로도 2020.03의 빈살만과 푸틴의 다툼에

서 시작한 에너지 가격하락을 비대면 화상 미팅으로 중재한 것도 미국이었고 이때 멕시코의 불만을 받아

주면서 대세적 흐름을 타게 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핵심은 베네주엘라와 이란의 

Sanction을 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Iran – JCPOA는 이 모든 구조를 

기초부터 소멸시켰기 때문에 과거이야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최대 산유국가인 미국의 흐름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짧지만 어

마어마한 행보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IRAN – JCPOA 

2. 대만 군사적 지원 

3. 쿼드 연합 

4. 팔레스타인 원조 재개 

5.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러시아는 산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한 에너지의 소비대상 혹은 고객님이 필요하죠. 미국

의 NATO연맹의 부활을 강하게 이야기 하면서 Nord Stream Pipeline II 건설에 대한 강한 반대는 러시아

에게는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매출의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최대 에너지 소비

국가인 중국과의 연대를 가져옵니다. 오바마 시절에 이미 도움을 받은 푸틴은 자신을 다시 받아주는 중

국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감사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US-Iran이 JCPOA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이미 중국은 25년 장기공급계약을 이란과 맺습니다. 이는 러시아-중국의 그림

이 만들어 지면서 중국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한 베팅이기도 했습니다. 

 

2021.03.27 / 이란 JCPOA를 위한 사절단이 출발하기 전 그리고 3.18 앵커리지 미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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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US-Iran의 Vienna 미팅을 하기전에 Sanction이 걸려 있는 이란에 대한 선제적인 에너지 공급계약

은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놀랐던 뉴스였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공화당의 반발을 가져왔던 이벤트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하지만 행정부의 공식 답변은 보지 못했다. 

 
Biden 'Facilitating' Iran Oil Exports to China: Republicans | National Review 

*링크를 걸었으니 참고하세요 

 

이해하시고 있겠지만 미국의 소비와 힘은 기축통화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기축통화는 군사적인 힘

에서 기인합니다. CNY가 기축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USD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축에서 ‘축’이란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큰 수입국인 중국에서 에너지공급계약을 맺은 이란이 미국과 예전과 같은 자세로 협상을 할 이

유는 없어졌으며 러시아, 사우디, 등의 산유국들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

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통한 장기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원유

카르텔을 붕괴시킨 국가인 미국이 다시 에너지의 질서를 잡아 주지 않는다면 자국의 에너지도 사주지 않

는 완벽한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04에는 사우디도 중국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뒤늦은 사우디의 움직임 

 

 

이렇게 되면서 중동지역에서는 시아파인 이란의 힘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 것이고 수니파인 사우

디는 정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원조를 시작하고 정치적으로도 움직임의 폭이 커진 팔레스타

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시작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에너지, 자원 국가들에게서

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무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에 보내드린 보고서가 2018년 분쟁은 

https://www.nationalreview.com/corner/exclusive-republicans-claim-biden-is-facilitating-chinas-violations-of-iran-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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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2021년 분쟁은 군사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보내드린 것입

니다. 왜 중국이 3년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나가는지 누군가에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위의 내용이 

그 답변이 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유럽과 러

시아를 강제로 충돌시키므로써 러시아의 함대가 동아시아로 배치되는 것을 막았고 중국의 주변 국가 중

에서 인도를 쿼드 연맹으로 초대하는 것에 대하여 성공을 하였습니다. 인도는 또 하나의 긴 이야기가 되

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되었지만 정리를 하면 에너지연맹이 생산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OPEC+가 깨지고 소비

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연맹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며 중국은 이번 기회에 CNY를 발행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의 두 번째 시작점도 에너지 

 

 

현재의 모양새는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자국 에너지 산업을 버리면서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며 중국은 이러한 기회에 위안화 기축통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보다 안정정

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론 

 
*일대일로가 위안화 기축통화 프로젝트였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현재 한미 정상회담 역시 

한국에게는 그리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양국에 수출을 하여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어렵기만한 제안을 받았을 것이고 선택의 시간은 조금씩 가까워 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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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rket Note – India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중 전선에서 쿼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두가지의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1. 인도는 왜 들어간 것인가 

2. 한국은 왜 없는가 

 

중국자본의 부동산 취득으로 자국 내에서 반감이 강했던 호주가 쿼드에 들어간 것도 정치적으로 이해

는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아니니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들

어가지 않은 이유 역시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대만으로 분쟁지역이 결정된 상태인 현재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인도는 히말라야산맥을 두고서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만 수천년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별도의 정치구조

를 가지고 있었으며 2020년에 돌맹이를 서로 던졌던 Pangong Lake는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었던 퍼포먼

스에 가깝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이유는 없지만 2020년초에 트럼프의 인도 방문 이후에 갑자

기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멀고 높은 곳 

 

 

인도는 중국을 기준으로는 순수입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굳이 해발 4,000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위하여 분쟁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쿼드연합에 인도가 들어가게 된 것은 

미국의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미국의 제안이 인도에게도 부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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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의 사정 

 

2020.03년에 굳이 아주 추운 앵커리지 지역을 선택하고 팀쿡호텔이라는 4성급의 호텔에서 미중회담을 

진행할 만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미팅이었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미국은 대중 관세를 30% 이상으로 올리지 않았을 까 

 

실제로 현재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 대하여 Trump 행정부가 하였던 

것처럼 관세를 더 높이게 되면 될 텐데 올리지 못한 이유는 다음의 차트에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US average Tariff rate on China (%) China Export to US (monthly, $B) 

  

 

즉 문제는 관세를 올려도 중국산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

연히 알겠지만 물건은 파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건을 사야하고 이를 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 기준 13T$ 소비를 하는 국가에 물건을 공

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도대체 누가 지급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도 충분하고 노동원가가 저렴하면서 항만

이 풍부하여 자신에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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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도의 사정 

 

인도는 우리나라에게는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 삼성 총수가 인도에 릴라이언스그룹의 결혼식에 참석하

는 것을 보면서 ‘오 회사가 크네’라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

인데 원래 지리적으로 멀면 먼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한국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인도는 놀랍게도 순수입국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생활하는 한국에게는 생소하실수도 있

겠지만 화폐를 계속 발행하면서 물건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

의 Rupee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인도 누적 적자 2011.5부터 ($B) Rupee USD 

  

 

이러한 그림은 인도 자국환의 조달금리를 높이게 되고 경제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특

히 이런 그림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이며 주기적으로 모라토리엄을 통하여 일종의 

정산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도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수출을 

통하여 통화와 경제를 안정화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여 수출을 할 대상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카스트 제도 등으로 인하여 노동단가가 경쟁력이 높고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영어가 통용되며 기

술적으로도 우수한 국가인 인도는 하이테크 제품 외에도 자국의 일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경제가 건강하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이 매력적이었고 딱히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중국에 대

항한 반중 전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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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국이 요청한 Andaman Island는 말라카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며 말라카 해협은 중국에게

는 생명선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물류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Kyauk phyu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망에도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한 에너지 파이프라인 계획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Andaman Island  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국의 Desperation 

 

 

 

 

 

그래서 이러한 뉴스는 높은 확률로 자연발생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미얀마 파이프라인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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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n What 

 

긴 보고서를 통해서 역사수업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한 군사적 대립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국이기 

때문에 국제 뉴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누구에게 말했던 내용인데 

‘주식잔고 보다가 낭떨어지에 떨어지면 안된다’라는 조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재의 그림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선제적인 도발이 발생하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대치는 하되 명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 

중국 내부에서 정치적 약세에 몰리지 않기 위한 시진핑 행정부의 노력도 높을 것이고 아마도 확률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한 2018년의 공포정치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 정부인사에게 

힘을 실어 주어 내분을 일으키는 것은 오바마-바이든의 상투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성장의 근원이 미국수출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미 순수출금액과 중국 GDP 

 

 

중국의 성장에 대하여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았던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자연스럽습니다. 물류적인 측면에

서도 중국 핵심 지역과의 교역에서 가까운 한국의 수혜를 누렸으며 최근까지도 CNY와 거의 Peg된 형태

로 환율이 움직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한국에게 이롭지만은 않습니다. 반도체 등의 특정 영역의 경우에는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점이 대만 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그림이 지속적으로 그려지게 된다면 축의 중심이 중국에서 인도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믿고 있

던 중국의 내수 시장은 한국에게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답변은 정해져있는 한국에 대하

여 호의적인 자세로 일정기간 오퍼를 할 것으로 보이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자국의 편에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한령으로 경험을 하셨을 테니 놀랍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의 장기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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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합의 

2.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 고조 

A.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성공 

B.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실패 

 

매우 중요한 미래의 추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 

날씨만 보면서 미래를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인도는 매우 중요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게도 인도에게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는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도 미국에게는 매력적이죠. 2021년은 역사적으

로 유래가 없을 정도도 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의 싸움이 합의를 전제로 한 이권싸움이었

다면 2021년의 싸움은 합의가 대상이 아닌 싸움입니다. 

 

전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행동에 대해서는 4월 정도에 이해를 하였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힘들게 그려졌던 그림을 3개월만에 박살낸 것

도 놀라운데 그 이후에 그림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래서 2021.04에 공화당 의원의 절망적인 질문은 저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2021년에 굳이 Tax Policy를 발표하는 바이든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 보다는 자신의 길을 지속적으

로 걸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력적으로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경기는 좋을 것이고 어이 없게도 정치적으로 불확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묘한 균형은 경기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야기 하였던 

Recession에 대한 시기를 상당기간 뒤로 연장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풀어낸 통화가 실물경기에서 완전하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화폐의 배수구인 부동산으로 그 통

화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 이 역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P.S.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미나가 필요하신 회사의 경우에는 미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